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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자료
보도시점 : 2023. 12. 24.(일) 11:00 이후(12. 25.(월) 조간) / 배포 : 2023. 12. 22.(금)

도시건축박물관, 광화문 역사를 품다
  - 철근콘크리트조 광화문 부재 기증 받아… 개관전시 활용 계획 
  - 향후 소장품 구매와 함께 수증도 적극 병행해 나갈 것 

□ 국토교통부는 ’06년 철거된 기존 광화문의 일부 부재를 ’26년 개관을 앞둔 

국립도시건축박물관 소장·전시용으로 기증받았다고 밝혔다. 

  ㅇ 이번에 기증받은 철근콘크리트조 광화문 부재(2m×1.5m×5m)는 ’06년 경복궁 

복원사업 과정에서 ‘광화문 제 모습 찾기’의 일환으로 철거되었으며, 

 ㅇ 이후 일부 철거 부재를 소장하고 있던 (재)한울문화재단 김홍식 이사장과 

제주공예박물관 양의숙 관장으로부터 기증받았다.

□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은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협업사업*

으로 건립 중이며, 국토교통부는 ’22년부터 구매나 기증 등을 통해 도시·

건축 관련 다양한 유물을 확보하고 있다.

   * 국토교통부(개관전 전시공간 설계·시공, 소장품 확보 등), 행복청(박물관 건축)

 ㅇ 광화문 철거 부재는 철근콘크리트 역사와 의의를 소개하는 ‘더 단단하게, 

더 넓게, 더 높게’ 주제관 또는 건축 파사드(외벽 영상) 전시관 등 관련 

전시에서 선보일 계획이다. 

 ㅇ 근대건축 관련 전문가들은 “당시 철거된 광화문은 대부분 폐기되고, 극히 

일부만이 남아있어 광화문 부재는 사료적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”

라고 전했다.  

□ 국토교통부 이우제 건축정책관은 “도시건축을 사랑하는 기증자의 결심으로 

우리 박물관이 의미있는 콘텐츠를 확보하였다”면서, “앞으로도 기증자 

예우 등을 통해 소장품 기증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”이라고 밝혔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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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 광화문 철거 부재(제주 저지문화예술인마을 소재)


